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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해빙 예측모델 개발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 극지역 해빙 예측 분야 국내 연구 역량 제고 모색 -

  

□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는 지난 24일(화)에 광명 라까사 호텔에서 ‘해

빙 예측모델 국제워크샵’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은 북극과 남극의 해빙 (바다얼음) 예측 분야 국제 이슈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해빙 예측모델 개발 현황과 향후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관련 분야 국내외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해 26일

까지 3일간 이어진다.

□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 프랑소와 르미에 박사는 전세계 해빙 예측

모델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며, 개선을 위하여 더 많은 현장 해빙 관

측자료 확보를 언급했다. 또한 이를 통해 남·북극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해빙 물리과정의 파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국 칭화대 시밍 쑤 교수는 수 킬로미터 해상도의 초고해상도 전지구 

해빙 예측모델을 소개했는데, 지구 온난화 심화에 따른 해빙 변화를 

성공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모델 입력자료와 물리과정 개선 방안, 전산자

원 증강 계획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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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피에르-시몬 라플라스 연구원 해양학-기후연구소 마틴 밴커퍼놀 

박사는 해빙 예측모델 개발 분야의 제한된 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국가를 초월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용 방안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 극지연구소 이원상 빙하환경연구본부장은 ”해빙예측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 간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남·북극 해빙 예측·

예보를 위한 최첨단 수치모델링 협력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도형 원장은 “극지연구소가 국내 해빙 예측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나라 기후위기를 주도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남우진 과장은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두 번째 

쇄빙연구선이 차질없이 건조되어 해빙의 변화 관측 등 극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남극연구과학위원회 김예동 의장은 “올해 전례 없이 줄어든 남극 해빙의 

변화는 우리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다. 전 세계 해빙 

전문가들이 이번 워크샵에서 문제 해결의 인사이트를 얻었길 바란다”

고 밝혔다.

붙임1. 해빙 예측모델 국제워크샵 포스터

붙임2. 해빙 예측모델 국제워크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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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해빙 예측모델 국제워크샵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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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해빙 예측모델 국제워크샵 사진


